
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, 청년농업인과 소통의 자리 마련
-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 -

[영암군민일보/김유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(지사장 전지영)는 10월 1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

로 ‘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!’ 간담회를 개최했다.

 

이번 간담회는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지에 대한 고민을 함

께 나누고, 각자의 영농계획에 맞는 농지은행사업을 찾아주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.

 

이날 영암지사는 청년농업인들의 영농계획과 희망 작목, 경작 규모, 필요한 농지 면적 및 확보 시기 등을

직접 듣고, 농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한 사항을 함께 살폈다. 청년농업인별 영농 여건이 다

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 설명에 그치지 않고, 각자의 계획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은행사업과 농지 정

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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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청년농업인과 소통

https://www.xn--6e0bx9yjva78vyyac9d.kr/index.html
https://www.xn--6e0bx9yjva78vyyac9d.kr/index.html


 

특히 농지은행 포털을 직접 활용해 원하는 농지를 검색하고 매물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청년농업인들이

필요한 농지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현재 이용 가능한 농지 중 영농계획과 작목 등에 적합

한 농지를 함께 검토하며 실제 농지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.

 

전지영 영암지사장은 “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는 영농의 출발점이자 안정적인 정착

을 위한 중요한 기반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농지와 지원사업을 연

결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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